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5. 1.(금)      배포즉시

<“모두의 노동절 거리축제”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입니다.

8시간 자고 8시간 나와 나의 가족들을 위해 보낼 때 비로소
우리는 8시간 일할 수 있다.

뜻깊은 13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모든 일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뻐하며 여러분들의 숭고한 노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63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광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저도 오늘을 기억하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제가 기관사로
첫 발령을 받았을 때 입었던 유니폼을 꺼내입었습니다.

노동자에서 국무위원으로 일터가 바뀌었지만 노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큼 변치 않겠다는 저의 다짐입니다.

불의한 권력은 무너졌는데 왜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가?
왜 광장의 민주주의는 공장 밖에서 멈추는가?

광장 민주주의가 일터민주주의로 이어지고 권력의 교체가 노동자



권리 확대로 이어질 때 그리하여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엄연한 진실을 정치와 행정이 입증할 때 우리는 그것을
K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비록 하는 모습은 달라도 일하는 시민은 모두 하나입니다.

노동부는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고 비슷한
일 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걷게 될 5.1KM는 56년 전 스물두살 청년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자기보다 어리고
약한 여공들을 위해 차비를 털어 풀빵을 나누며 집까지 걸어
갔던 길일지 모릅니다.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를 위해 자신을
던진 전태일의 정신은 일하는 시민들은 또 다른 나. 함께 살
자는 연대의 정신입니다.

소년공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전태일이 살아온 것과 같다는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부
부터 먼저 변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하루 함께 걸으며 함께 즐기고 함께 기억
하고 함께 실천합시다.

감사합니다.


